
Ⅲ . 국내 생명보험사 설계사 운용 실태

1. 조사 방법

현재 우리 나라 생명보험의 중추적인 모집조직은 전통적 대면채널인 설계

사 조직이다. 그런데, 국내사의 설계사 조직이 여성 중심의 채널인데 비해

1990년 이후 영업을 시작한 외국사의 경우 남성 중심의 채널이어서 동일한

전속설계사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양 조직의 시스템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

다.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외국사 남성조직의 성공을 벤치마킹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대졸 남성조직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규모와 성

과 측면에서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공식적으로 여성설계사 조직과 남성설

계사 조직간 차이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설

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다1).

편의상 외국사를 중심으로 구축된 대졸 남성설계사 중심의 채널과 최근

들어 국내사 중심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대졸 남성 전문조직을 통합하여

FP (Fin ancial Planner)조직으로 명칭하였으며, 국내사의 전통적인 여성설계사

조직을 일반조직으로 명칭하여 구분하였다. 양 조직간 조직 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보험종목을 FP조직과 일반조직이 공통으

로 취급하는 상품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종신보

험으로 국한시켰다2).

그러나, FP조직이 종신보험 위주로 상품을 판매하는데 비해 일반조직의

경우 저축성보험, 건강보험 등 종신보험 이외의 보장성상품을 판매하는 비중

1) 정확한 자료입수를 위해서는 직접조사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자료작성자와의 직접면담, 전화통화 등을 통해 설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전달하

고, 수거한 답변을 확인함으로써 직접조사와 같은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노

력하였다.
2) 신규 판매 측면에서 본다면, 2002년 이후에는 일반조직 설계사 역시 종신보험을

중점상품으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최근에 판매된 상품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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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기 때문에 양 조직간 실적 및 효율성을 비교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즉,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FY2001의 경우 전체 수입보험료

중 종신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대형사의 경우 7.0%에 불과한 반면, 외

국사의 경우는 59.5%에 달해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FY2002에는 종

신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이 국내사 14.6%(대형사 15.2%, 기타사 12.1%), 외국

사 60.8%로 나타나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외국사의 비중이 국

내사보다 4배 이상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성과 측면에서는 이러한 차이점

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설문은 2003년 6월 현재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사의 영업기

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일 기준 FP조직과 일반조직의 조직

특성에 관한 내용과 과거 5년(FY1998∼FY2002) 동안 영업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조사의 내용은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 조직의 현

황에 관한 것과 성과에 관한 것으로 구성하였는데, 현황은 ① 모집 및 선발,

② 교육·훈련, ③ 모집조직 관련 보수, ④ 설계사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며, 성과는 과거 5년 동안 설계사가 판매한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 계약

건 수, 경영효율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설문분석은 조사일 현재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의 모집조직으

로 한정하여 17개 FP조직(외국사 6개, 국내사 11개), 11개 일반조직 등 총 28

개 모집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5개 외국사의 FP조직, 6개

국내사의 FP조직, 5개 국내사의 일반조직의 자료가 입수되었으나, 수거된 답

변 내용은 회사별로 통계자료의 집적이 불충분하거나 혹은 대외 공표를 기피

하는 이유로 인해 일부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설립 이후 영업을 FP

조직과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영위해 온 외국사의 경우 FY1998 실적부터

FY2002 실적까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으나, FY2000

이후에야 종신보험을 판매한 국내사의 경우 실적에 관한 입수자료가 매우 불

충분한데,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P조직과 일반조직으로 구분하여 양 조직간 제도 및 현황

의 차이, 성과 등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FP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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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축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되어 조직이 안정적으로 잘 갖추어진 외국사

와 연한이 2년 정도로 매우 짧은 국내사로 구분되어 있어, 동일한 조직형태

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등에서는 많은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편의상 FP조직을 외국사 FP조직과 국내사 FP조직으로 구분하였다.

<표 Ⅲ-1> 종신보험 수입보험료 비중

(단위: %, %p )

구분 FY2001 FY2002 증가폭

전체
생명보험사

(21개사)

대형사(3사) 7.0 15.2 8.1
기타사(10사) 7.2 12.1 4.9
국내사(13사) 7.1 14.6 7.5
외국사(8사) 59.5 60.8 1.3

설문 응답
생명보험사

(12개사)

대형사(2사) 7.7 15.6 8.0
기타사(5사) 7.1 11.3 4.3
국내사(7사) 7.5 14.5 7.0
외국사(5사) 63.6 65.0 1.4

주: 1) 전체 수입보험료(일반계정+특별계정) 중 종신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2) 국내사=대형사+기타사
3) 외국사의 분류기준은 실질적인 판매채널의 형태에 의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 각호.

2 . 설계사 조직운영 체계

가 . 모집 및 선발

1) 제도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를 모집·선발하는 외형적 절차 및 제도는 FP

조직과 일반조직간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모집·선발 대상 및 구체적

방법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P조직과 일반조직의 공통적

인 채용절차는 채용 전 적성검사, 직무설명회, 인터뷰를 통해 보험영업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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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나, 설계사를 모집·선발하는 구체적인 방법, 채용

목표로 하는 대상 인재, 선발의 판단기준 등은 양 조직간에 큰 차이가 있다.

2) 현황

설계사를 모집하는 방법은 FP조직의 경우 리쿠르트 전문 매니저나 리쿠르

트 전문 세일즈 매니저3)를 통해 설계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일반조직의 경우

기존 설계사의 소개를 통한 채용이 일반적이다.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응답

한 회사의 68.3%가 리쿠르트 전문 세일즈 매니저를 통해 채용하고 있으며,

28.5%의 회사는 본사 주관하의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

내사 FP조직의 경우에도 52.5%의 회사가 리쿠르트 전문 세일즈 매니저를 통

해 설계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32.5%의 회사는 리쿠르트 전문 매니저를 통해

채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 설계사 채용 방법

(단위: %)

FP (4개 외국사) FP (6개 국내사) 일반(5개 국내사)
공개채용(본사 주관) 28.5 0.3 0.0
기존 설계사 소개 0.0 11.3 81.0

리쿠르트전문매니저 0.0 32.5 9.0
리쿠르트전문세일즈매니저 68.3 52.5 9.0

기타 3.3 3.3 1.0
주: 복수 응답 가능

반면, 국내사 일반조직의 경우 81.0%의 회사가 기존 설계사의 소개를 통

해 설계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18.0%의 회사만이 리쿠르트 매니저를 통한 채

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FP조직과 일반조직간 채용방법이 크게 다른

3) 리쿠르트 전문 세일즈 매니저는 팀원 관리와 함께 리쿠르트를 겸하는 세일즈 매니

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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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되었다.

설계사 채용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판단기준은 주로 연령, 학력, 타 보험사

경력, 전 직장 경력 등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 내용은 FP조직과 일반조직간

큰 차이가 존재한다.

FP조직의 경우, 채용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하는 판단 기준은 30∼40대의

연령, 대졸 이상의 학력, 2∼3년 정도의 직장경력을 선호하고 있으며, 추가적

으로 외국사 FP조직의 경우에는 타 보험사 경력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고시장을 중심으로 보험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보

험사 경력이 없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의 경우에도 채용

자의 78% 정도가 보험 영업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형사일수록

무경험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이에 비해 일반조직의 경우, 연령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회사도

있으며,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25∼45세 정도로 허용되는 연령구간이 넓어서

미혼여성 및 출산 후 경제활동을 원하는 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 역시 고졸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타 보험사 경력을 포함한

직장경력에 대한 요구사항도 엄격하지 않아 FP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

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표 Ⅲ-3> 설계사 채용시 판단 기준

(단위: %)

FP (5개 외국사) FP (6개 국내사) 일반(5개 국내사)

연령 80.0 100.0 100.0

학력 100.0 100.0 80.0

타 보험사 경력 40.0 66.7 60.0

직장 경력 80.0 100.0 60.0

4) LIMRA INTERNATIONAL, U.S. Agency-Building Recruiting Trend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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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 FP조직의 경우 5개사 중 3개사가 채용전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

으며, 국내사 FP조직은 5개사 중 1개사만이 적성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국내사 일반조직의 경우에는 6개사 중 4개사가 적성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검사의 내용은 FP조직과 일반조직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FP조

직의 경우 수리추리능력, 보험영업의 적격여부, 개인적 자질, 대인관계능력,

판매화법 등 보험영업의 적격성을 테스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

반조직의 경우 외모와 언어구사 능력, 보험영업적성, 조직화합, 심리 등 다소

주관적인 측면, 또는 설계사로서의 활동가능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적성검사의 실시방법은 전문기관에 의한 아웃소싱을 실시하고나, 자체 적

성검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설계사 채용전 적성검사 여부

(단위: %)

FP (5개 외국사) FP (5개 국내사) 일반(6개 국내사)

실시함 60.0 20.0 66.7

실시하지 않음 40.0 80.0 33.3

설계사 채용을 위한 직무설명회의 경우, 응답한 16개 모든 영업조직(외국

사 FP조직 5개사, 국내사 FP조직 6개사, 국내사 일반조직 5개사)에서 실시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직무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회사소개, 설계사

직무 관련 소개 및 비전 제시, 영업제도 및 교육시스템, 수당 및 보수체계 등

에 관한 것이다.

직무설명회 이후 선발을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터뷰 역시 응

답한 16개 모집조직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인터뷰의

주요 내용도 양 조직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FP조직의 경우, 지원동기, 지원

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파악, 전 직장 경력 등을 파악하여 보험영업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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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반조직의 경우에는 인터뷰

를 통해 활동가능 여부5), 전 직장 경력, 조직 적응성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설계사 선발이 결정되는 단계도 양 조직간에 차이가 있는데,

FP조직의 경우 응답한 10개사 모두 인터뷰 단계 이후라고 응답한 반면, 일반

조직의 경우에는 2개사만이 인터뷰 단계 이후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2개

사는 직무설명회 단계 이후라고 응답하였다. 선발이 직무설명회 단계 이후에

결정되는 회사의 경우, 인터뷰가 선발을 위한 실질적인 선별기능을 하지 못

하고 형식적 절차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

<표 Ⅲ-5> 설계사 선발이 결정되는 단계

(단위: %)

FP (5개 외국사) FP (5개 국내사) 일반(4개 국내사)

입사지원 단계 이후 0.0 0.0 0.0

적성검사 단계 이후 0.0 0.0 0.0

직무설명회 단계 이후 0.0 0.0 50.0

인터뷰 단계 이후 100.0 100.0 50.0

설계사 채용시 적용하고 있는 선발절차는 FP조직의 경우 정형화된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일반조직의 경우 회사마다 상이하여 정형화된 절차를 도출하

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FP조직은 설계사 선발시 ① 후보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② 직무설명회, ③

적성검사, ④ 추가적인 직무설명회, ⑤ 점포장 면접, ⑥ 신체검사, ⑦ 차상위

기관장 면접, ⑧ 본사 면접, ⑨ 설계사 등록시험, ⑩ 교육에 입과, ⑪ 설계사

위촉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FP조직과 일반조직간에는 직무

설명회 및 면접 횟수, 교육의 입과 시기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대

5) 남편 및 가족호응도, 자녀양육문제 해결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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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FP조직의 채용절차가 좀더 엄격하고 복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 설계사 채용 절차

순서 FP조직(A외국사) 일반조직(B국내사)

1 후보자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후보자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2 후보자에게 직무설명회 1, 2를 한다 후보자에게 직무설명회를 한다

3 적성검사를 한다 적성검사를 한다

4 후보자에게 직무설명회 3을 한다 점포장의 면접을 한다

5 점포장의 면접을 한다 차상위 기관장의 면접을 한다

6 신체검사를 받는다 입사 축하행사를 갖는다

7 차상위 기관장의 면접을 한다 교육에 입과한다

8 본사 면접(생략 가능)을 한다 설계사 등록시험을 본다

9 설계사 등록시험을 본다 설계사로 위촉한다

10 입사 축하행사를 갖는다

11 교육에 입과한다

12 설계사로 위촉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외형적 측면에서는 일반조직의 시스템

이 FP조직의 시스템에 상당 부분 수렴한 결과, 모집·채용 등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 조직에서 실제로 채용한 인적자원의 질(qu ality)

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양 조직간 설계사 학력별 인원 분포 현황은 다른 어떤 항목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FP조직의 경우 고졸 이하의 비중은 7% 내외에 불과하

고, 90%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데, 특히 2000년부터 조직을

구축하기 시작한 국내사 FP의 경우 거의 100%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조직의 경우 설계사의 절대 다수인

89.5%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대졸 이상의 비중은 10.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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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 설계사 학력별 분포

(단위: %, 세)

FP (4개 외국사) FP (4개 국내사) 일반(4개 국내사)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고졸 이하 6.6 7.5 7.5 0.0 0.3 1.9 - - 89.5

초(대)졸 87.6 87.4 87.4 80.5 94.8 93.6 - - 10.3

대졸 이상 5.8 5.1 5.1 19.5 4.9 4.5 - - 0.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그림 Ⅲ-1> 설계사 학력별 분포(FY2002)

설계사 연령별 인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30∼40

세의 비중이 79.9%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50세 미만의 비중

은 17.1%이며, 30세 미만의 비중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사 FP조

직이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대졸 이상의 전 직장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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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도 있는 남성인력을 주요 목표로 하여 채용한 데 기인한 결과로 판

단된다. 국내사 FP조직의 경우에도 외국사 FP조직과 유사한 연령분포를 보이

고 있는데 30∼40세 미만의 비중이 73.1%를 차지하고 있으며, 40∼50세 미만

의 비중은 18.5%이며, 30세 미만의 비중도 8.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반조직의 경우 40∼50세 미만의 비중이 40.5%로 가장 많고, 30∼

40세 미만의 비중은 36.1%, 50세 이상도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세 미만

은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일반조직이 전문조직에 비해 고연령대 비중이 높은 연령분포를

보이는 것은 국내사 일반조직의 경우 1960년대 초반부터 구축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조직에 비해 조직형성의 역사가 길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장기간 활동한 설계사가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일반조직의

경우 출산 후 자녀양육 문제가 해결된 기혼여성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채용

하였기 때문에 40∼50대의 중년층 비중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연령 분포를 반영하여, 설계사의 평균 연령은 외국사 FP조직이

34.9세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국내사 FP조직 35.6세, 일반조직은 42.2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설계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8> 설계사 연령별 분포

(단위: %, 세)

FP(3개 외국사) FP(4개 국내사) 일반(4개 국내사)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30세 미만 3.0 2.7 2.6 3.4 4.9 8.5 7.0 6.4 4.9

30∼40세 미만 85.4 82.6 79.9 81.5 80.6 73.1 38.7 37.7 36.1

40∼50세 미만 11.2 14.3 17.1 15.1 14.5 18.5 35.9 37.9 40.5

50세 이상 0.5 0.4 0.4 0.0 0.0 0.0 18.3 18.0 18.5

전체 100.0 10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연령 34.5 34.9 34.9 35.3 35.4 35.6 41.5 41.8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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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설계사 연령별 분포(FY2002)

설계사 경력연수별 인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1

년 미만 비중이 41.3%로 가장 높고, 1년 이상∼2년 미만 29.9%, 2년 이상∼3

년 미만 15.0%, 3년 이상∼4년 미만과 4년 이상이 각각 6.9%의 분포를 보이

고 있다. 국내사 FP조직의 경우 1년 미만 비중이 61.8%로 가장 높고, 1년 이

상∼2년 미만 25.1%, 2년 이상∼3년 미만 10.0%, 3년 이상∼4년 미만 2.7%, 4

년 이상 0.5%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조직 구축 연한이 짧은 이유로 인해 1년

미만 경력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사 일반조직의 경우 1년 미만 비중이 28.9%, 1년 이상∼2년 미만

13.5%, 2년 이상∼3년 미만 11.0%, 3년 이상∼4년 미만 7.8%, 4년 이상이

38.9%로 가장 높아 FP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이 구축된 연한이 길기

때문에 근무연한이 높은 설계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설계사의 평균 경력 추이는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FY2000 15.5개월,

FY2001 15.6개월, FY2001 20.1개월이며, 국내사 FP조직의 경우 FY2000 4.9개월,

FY2001 11.2개월, FY2001 15.6개월로 나타나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사 일

반조직의 경우에도 FY2001 38.2개월에서 FY2002에는 45.7개월로 크게 높아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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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설계사 경력연수별 분포

(단위: %, 개월)

FP (3개 외국사) FP (3개 국내사) 일반(4개 국내사)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1년 미만 54.0 51.9 41.3 74.5 75.5 61.8 38.0 33.2 28.9

1∼2년 미만 24.2 25.9 29.9 21.6 19.1 25.1 15.6 16.5 13.5

2∼3년 미만 12.9 11.4 15.0 3.9 4.1 10.0 9.4 9.9 11.0

3∼4년 미만 5.7 6.4 6.9 0.0 1.2 2.7 6.8 7.2 7.8

4년 이상 3.2 4.3 6.9 0.0 0.0 0.5 30.1 33.2 38.9

전체 100.0 10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경력 15.5 15.6 20.1 4.9 11.2 15.6 - 38.2 45.7

나 . 교육훈련

1) 제도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설계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

는 설계사 자격취득을 돕기 위한 교육과 설계사 자격취득 후 영업개시 전에

실시하는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교육, 그리고 영업활동 중인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계속 교육(continu ing education)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설계사 자격획득을 위한 교육과 자격취득 후 영업개시 전 영업활동을 위

한 교육은 의무교육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영업활동 후 계속교육은

의무교육이나, 선택교육 혹은 의무교육과 선택교육이 혼합된 혼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1년 미만 설계사를 대상으로는 의무교육을 실

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년 이상 설계사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선택교육이

나 혼합교육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영업개시 전 교육은 주로 본사 또는 교육센타, 영업국, 지점에서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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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교육의 주요 내용은 FP조직과 일반조직간에 큰 차이 없이 주로 생명

보험의 가치, 생명보험 상품교육, 보험영업 프로세스 및 화법 등에 대해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일반조직의 경우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인력의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인의 기본소양에 대한

교육, 컴퓨터 활용 요령 등에 대한 기본 교육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업활동 중인 설계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주요 내용은 보험상품

및 금융상식, 개인재무설계, 세무관련 지식 등 생명보험상품과 관련된 금융지

식 위주이며, 이 밖에도 소비자서비스, 동기부여, 시장개발방법 등 판매활동

과 관련된 기법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2) 현황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취득을 돕기 위한 교육시간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

간 큰 차이를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13.2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사 FP조직은 6.5시간인 반면, 국내사 일반조직의 경우

23.0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취

득 전 교육시간이 양 조직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수준, 전 직장경력 측면에서 양 조직간 상이한 인적자원을 보유하

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취득 후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영업개

시 전 교육시간은 외국사 FP조직이 138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사 FP조

직은 155시간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사 일반조직의 경우 150시간으로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 영업개시 전까지 실시한 총 교육시간은 국내사 일반조직이

173시간으로 가장 길고, 국내사 FP조직이 161.5시간이며, 외국사 FP조직은

151.2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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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설계사에 대한 교육시간

(단위: 시간)

FP (5개 외국사) FP (6개 국내사) 일반(5개 국내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13.2 6.5 23.0

영업개시를 위한 교육 138.0 155.0 150.0

합계 151.2 161.5 173.0

영업을 개시하기 전·후에 실시한 교육에 소요된 비용은 FY2002의 경우

외국사 FP조직이 1인당 22만 2천원 정도인 반면, 국내사 일반조직은 13만 6

천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FP조직의 경우, 지점에서 영업

소장의 수당 중 일부를 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비

용은 동 조사에서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된 금액보다 더 많

은 금액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영업개시 후 지출한 교육비 비중이 높은 반면, 일

반조직의 경우 영업개시 전에 지출한 교육비의 비중이 5배 정도 높아, 주로

영업개시 전 교육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교육시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조직의 경우 영업개시 전 설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이 FP조직보다 9.8시간 정도 많은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국내사 FP조직의 경우 영업개시 후 교육비가 FY2001은 1,234천원, FY2002

은 688천원으로 나타나 다른 조직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직

구축 연한이 짧은 관계로 각종 교육 관련 자료 작성비, 인쇄비 등 초기 교육

비용이 많이 소요된 데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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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설계사 1인당 교육비

(단위: 천원)

FP (3개 외국사) FP (2개 국내사) 일반(4개 국내사)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영업개시 전 100.1 108.1 99.6 - - - - - 108.7

영업개시 후 129.2 125.1 122.2 - 1,233.5 688.0 - - 27.5

전체 평균 229.3 233.2 221.8 - - - - - 136.2

교육 성과에 대한 측정은 FP조직의 경우 교육 후 즉시 평가를 하거나, 활

동량 측정 등과 같이 방법으로 평가하는 회사도 있으며, 계약건수, 연환산지

수(annu alized first year com mission)6), 유지율, 고객서비스 등 영업성과 및

영업과정 분석으로 측정하는 회사가 존재한다. 반면, 일반조직의 경우 변액보

험 판매사 시험 및 모의고사점수, 재무컨설턴트 자격 취득, 유망고객확보7) 정

도를 통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경쟁격화 및 금융상품의 고도화 등에 따라 생명보험 설계사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양 조직 모두 질적 향

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FP조직의 경우, 설계사의 능력을 제고하거나 동

기부여를 위해 금융자산관리사(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AFPK), 국

제재무설계사(Certificated Financial Planner : CFP)와 같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전문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재비를 지원하거나, 자격 취득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조직의 경우에도 기존 일반설계사에

서 전문설계사로 자질향상을 인정하는 회사 내 FC(Fin ancial Consu ltant)인증

제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AFPK 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등 전문지식 습득

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이 실시되고 있다.

6) 계약이 일년간 보유계약으로 남아 있을 경우, 설계사에게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 커미션을 말한다.
7) 예를 들면, 고객의 재정안정설계 출력 건 수, 설문지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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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설계사 육성 및 관리

1) 제도

설계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설계사의 육성과 이를 위한 관리·감

독이 중요한 요인이다. 설계사 관리·감독을 위한 제반 시스템은 FP조직과

일반조직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FP조직의 경우 설계사 관리·감독을 전

담하는 직원은 Financial Consu ltant로 출발하여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경험

한 후 Sales Manager와 Agency Man ager로 이어지는 정형화된 경력코스

(career p ath)를 따르고 있으며, 설계사 관리를 전담하는 매니저는 채용, 감독,

신규 설계사 교육·훈련, 설계사에 대한 활동지도(join t fieldw ork) 등의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조직의 경우, 모집점포 이외에 관리점포가

존재하여 모집점포 관리에 관한 업무와 본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데, 흔히 총국과 영업국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조직의 조직관리자는

본사 직원으로 입사하여 지점장이 되거나, 설계사 도입 및 교육관련 전담 설

계사에서 육성실장을 거쳐 지점장에 이르는 경로를 거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험영업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설계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현황

설문에 응답한 15개 보험사 모집조직 중 14개 모집조직이 회사 내에 설계

사를 전담하여 모집, 선발, 교육·훈련, 활동을 관리하는 독립된 직군이 존재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2> 설계사 전담 관리 직군 유무

(단위: 개사)

FP (4개 외국사) FP (6개 국내사) 일반(5개 국내사)
있음 4 6 4
없음 0 0 1

주: 복수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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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FP조직의 경우, 응

답한 회사의 40%가 영업경험이 있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20%의

회사는 영업실적이 우수한 자를 요건으로 하여 대체적으로 영업경험 유경험

자나 영업실적이 우수한 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일반조직의 경우에는 영업경험을 조건으로 하는 회사도 있지만,

50%의 회사가 순환보직 인사정책에 의해 설계사를 관리하는 직원을 선발하

므로 특정 자격요건이 없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영업경험의 중요도가 FP

조직보다 낮다고 보여진다.

<표 Ⅲ-13> 설계사 전담 관리 직원의 자격 요건

(단위: %)

FP (4개 외국사) FP (6개 국내사) 일반(4개 국내사)

영업경험이 있는 자 40.0 12.5 25.0

영업실적 우수 자 20.0 37.5 25.0

일정기간 근무 자 20.0 12.5 0.0

순환보직에 의함 20.0 37.5 50.0

주: 복수응답 가능

영업소장의 연령별 인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30∼

40세 미만의 비중이 54.3%, 40∼50세 미만의 비중은 45.1%이며, 30세 미만의

비중은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사 FP조직의 경우에도 30∼40세 미만의

비중이 78.4 %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높고, 40∼50세의 비중은 21.6%를 차지

하고 있다. 일반조직의 경우 30∼40세 미만의 비중이 55.1%로 가장 많고, 4

0∼50세 미만의 비중은 39.8%, 50세 이상도 4.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영업소장의 평균 연령은 외국사 FP조직이 40.0세, 국내사 FP조직은

38.3세, 일반조직은 38.1세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국내사의 경우 설계

사의 연령분포에 비해 영업소장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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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영업소장 연령별 분포

(단위: %, 세)

FP (3개 외국사) FP (4개 국내사) 일반(5개 국내사)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30세 미만 1.0 1.6 0.6 0.0 0.0 0.0 - - 1.0

30∼40세 미만 65.7 60.0 54.3 89.7 81.3 78.4 - - 55.1

40∼50세 미만 33.3 37.6 45.1 10.3 18.8 21.6 - - 39.8

50세 이상 0.0 0.8 0.0 0.0 0.0 0.0 - - 4.1

전체 100.0 100.0 10.0 100.0 100.0 100.0 - - 100.0

평균 연령 38.3* 39.3* 40.0* 37.7 37.9 38.3 - - 38.1

주: *는 2개사 평균

영업소장 경력연수별 인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1년 미만 비중이 16.0%로 가장 높고, 1년 이상∼2년 미만 12.0%, 2년 이상∼3

년 미만 8.6%, 3년 이상∼4년 미만 10.9%, 4년 이상 52.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국내사 FP조직의 경우 1년 이상∼2년 미만 비중이 69.4 %로 가장 높고,

1년 미만 18.4%, 2년 이상∼3년 미만 8.2%, 3년 이상∼4년 미만 4.0%, 4년 이

상 0%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조직 구축 연한이 짧은 이유로 인해 2년 미만

경력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사 일반조직의 경우 경력 4년 이상이 89.3%로 가장 높아 설계

사 분포와 마찬가지로 FP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연한이 높은 영업소장

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소장의 평균 경력은 외국사 FP조직이 4.3년, 국내사 FP조직은 2.0년,

국내사 일반조직이 8.8년으로 조사되어 평균 연령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지만 경력연수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FP조직은 설

계사로 일정 기간 활동하여 영업경험 및 우수한 영업실적을 검증받은 후 영

업소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조직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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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영업소장 경력연수별 분포

(단위: %, 년)

FP (4개 외국사) FP (4개 국내사) 일반(5개 국내사)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1년 미만 14.1 23.5 16.0 - 56.8 18.4 - - 3.3

1∼2년 미만 13.1 9.8 12.0 - 38.6 69.4 - - 2.5

2∼3년 미만 15.2 11.4 8.6 - 4.5 8.2 - - 2.1

3∼4년 미만 15.2 14.4 10.9 - 0.0 4.0 - - 2.8

4년 이상 42.4 40.9 52.6 - 0.0 0.0 - - 89.3

전체 100.0 100.0 100.0 - 100.0 100.0 - - 100.0

평균 경력 4.1* 3.9* 4.3* - 1.5 2.0 - - 8.8

주: *는 3사 평균

3 . 보수체계 (c o m pe ns atio n)

가 . 설계사

1) 제도

설계사에 대한 보수는 고정급과 실적 비례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매

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고정급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거나 특정 조건을 달

성할 경우 모든 설계사들에게 공통적인 형태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예를 들면

출근수당, 교육수당 등이 이에 해당되며, 실적 비례급은 일정한 기준 도달 또

는 조건 달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모집한 계약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형

태의 수당으로 모집수당이 이에 해당된다.

실적급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설계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초기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초기보장수당(basic salary)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초기보장수당은 대체로 설계사의 이전 경력, 인적 속

성 등 능력평가에 따라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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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장에 대한 보수 역시 설계사와 마찬가지로 고정급과 실적급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영업소장의 보수형태는 특히 영업소장의 신분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경우 고정급만 지급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의 조직에서 고정급과 실적급을 병행하여 지급하거나, 전적으로 실적급만 지

급하고 있다. 한편, 신계약에 대한 커미션은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일정 기

간 분할하여 지급하는데 회사별로 그 기간이 상이하다.

2) 현황

설계사에 대한 보수의 내역별 구성을 살펴보면,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전

체 보수 중 고정급의 비중이 3.3%로 낮고, 실적급의 비중이 96.7%로 매우 높

고, 국내사 FP조직 역시 고정급의 비중은 11.5%에 불과하며 실적급의 비중이

88.5%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국내사 일반조직의 경우 고정급의 비중이

24.5%이며 실적급은 75.6%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FP조직보다 고정급의 비

중이 높고 실적급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년 미만 설계사의 경우 외국사 FP의 고정급 비중은 10.5%에 불과한

반면, 일반조직의 고정급 비중은 38.2%로 조사되어 외국사 FP보다 3배 이상

고정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설계사 보수 형태(FY2002)
(단위: %)

FP (5개 외국사) FP (6개 국내사) 일반(5개 국내사)
고정급 실적급 고정급 실적급 고정급 실적급

1년 미만 10.5 89.5 34.0 66.0 38.2 61.8

1∼2년 미만 1.8 98.3 10.2 89.8 22.0 78.0

2∼3년 미만 0.5 99.5 0.9 99.1 18.8 81.2

3년 이상 0.5 99.5 0.8 99.3 18.9 81.1

전체 평균 3.3 96.7 11.5 88.5 24.5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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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설계사의 보수형태(FY2002)

우리 나라 보험사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수입보험료를 설계사에 대한 실적

비례급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사 FP조직

의 70.6%, 국내사 FP조직의 71.7%, 국내사 일반조직의 35.1% 정도가 수입보

험료를 기준으로 실적 비례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계약

건 수 기준으로 실적 비례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외국사 FP조직의 30.0%, 국

내사 FP조직의 10.0%, 국내사 일반조직의 21.7%가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계약유지 실적을 실적 비례급의 기준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외국사 FP조직

이 19.4 %, 국내사 FP조직은 25.0%, 국내사 일반조직은 39.2% 정도로 나타나

일반조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P조직의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소수 종목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실적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일반조

직의 경우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가 매우 많고, 복잡하며 신인설계사 소개 등

채용과 관련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급의 기준에 신인 설계사

소개가 포함되는 등 좀더 복잡한 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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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설계사 실적비례급의 기준

(단위: %)

FP (3개 외국사) FP (6개 국내사) 일반(5개 국내사)

수입보험료 70.6 71.7 35.1

신계약 건 수 30.0 10.0 21.7

계약유지 19.4 25.0 39.2

신인 설계사 소개 0.0 0.0 5.2

기타 0.0 0.0 0.0

주: 복수응답 가능

설계사의 초기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초기보장수당의 지급 기간은 FP조직

과 일반조직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10.8개월 정도

초기보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내사 FP조직 역시 이와 비슷한 10.2개월

의 동안 초기보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국내사 일반조

직의 경우 초기보장수당의 지급기간이 6.2개월로 조사되어 FP조직에 비해 4.6

개월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설계사 초기보장수당 지급기간

(단위: 개월)

FP (4개 외국사) FP (6개 국내사) 일반(5개 국내사)

10.8 10.2 6.2

초기보장수당을 지급하는 금액 역시 FP조직과 일반조직간 큰 격차를 보이

고 있는데,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최저 금액이 월 1,067천원 정도이며 최고

금액은 1,633천원 정도로 조사되어 최고 금액이 최저 금액의 1.5배 수준이며

국내사 FP조직은 최저 금액 1,080천원, 최고 금액은 2,160천원으로 나타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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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금액이 최저 금액의 2.0배 정도로 높아 외국사 FP조직보다는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국내사 일반조직의 경우 최저 초기보장수당은 338천원으로 조사되어

FP조직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최고금액도 1,250천원으로 나타나 FP조직의

76%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반조직의 경우 최고금액이 최저금액보

다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P조직의 인적 구성이 동질적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조직 설계사의 경우 구성원간 이질성이 매우 높아 질적

편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9> 설계사 초기보장수당

(단위: 천원, 배)

FP (3개외국사) FP (5개국내사) 일반(4개국내사)
최저 최고 배율 최저 최고 배율 최저 최고 배율

1,067 1,633 1.5 1,080 2,160 2.0 338 1,250 3.7

<그림 Ⅲ-4> 설계사 초기보장수당(FY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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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에 대한 커미션 지급 기간도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12개월이 2개사, 24개월은 2개사로 조사되어 평균적으

로는 18개월로 나누어 신계약에 대한 커미션을 분할지급하고 있다. 국내사

FP조직은 12개월이 3개사, 24개월은 2개사, 25개월 1개사로 나타나 평균적으

로 외국사 FP조직과 비슷한 18.1개월 동안 분할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국내사 일반조직의 경우 20개월은 1개사, 24개월이 2개사, 25개월 1개

사, 36개월 1개사 등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25.8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는 것

으로 조사되어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커미션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표 Ⅲ-20> 설계사 신계약 커미션 지급기간

(단위: 개월)

FP (4개 외국사) FP (6개 국내사) 일반(5개 국내사)
2개사 12 3개사 12 1개사 20
2개사 24 2개사 24 2개사 24

1개사 25 1개사 25
1개사 36

평 균 18.0 평 균 18.1 평 균 25.8

보험회사가 지급한 전체 커미션을 설계사 경력연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

면, 조직별로 경력연수별 설계사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경력연수별 커미션

분포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전체 설계사의 41.3%를 차지하는 1년 미만 설계사

에게 전체 커미션의 21.4 %를 지급하였으며, 29.9%를 차지하는 1년 이상 2년

미만 설계사에게 37.2%의 커미션을 지급하였다. 전체 설계사의 15.0%를 차지

하는 2년 이상 3년 미만 설계사에게는 전체 커미션의 19.9%를 지급했으며,

6.9%를 차지하는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설계사에게는 각각 11.1%,

10.4%의 커미션을 지급하였다(<표 Ⅲ-9>, <표 Ⅲ-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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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일반조직의 경우에도 전체 설계사의 28.9%를 차지하는 1년 미만

설계사에게 전체 커미션의 20.7%를 지급하였으며, 13.5%를 차지하는 1년 이

상 2년 미만 설계사에게는 12.6%의 커미션을 지급하였다. FP조직의 경우 1년

이상 경과 후 설계사 비중 보다 커미션 비중이 높아지는데 비해 일반조직의

경우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인원 비중 보다 커미션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나, FP조직이 일반조직에 비해 채용 후 짧은 기간 내에 판매성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21> 설계사 경력연수별 커미션 분포

(단위: %)

FP (3개 외국사) FP (4개 국내사) 일반(4개 국내사)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1년 미만 34.6 28.5 21.4 - 49.3 35.9 - 20.9 20.7
1∼2년 미만 34.3 35.5 37.2 - 39.6 45.4 - 16.9 12.6
2∼3년 미만 20.7 18.9 19.9 - 8.7 13.8 - 14.1 14.2
3∼4년 미만 6.7 11.5 11.1 - 2.4 3.8 - 11.8 13.0

4년 이상 3.7 5.8 10.4 - 0.0 1.1 - 36.3 39.5
전체 100.0 10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Ⅲ-5> 경력연수별 설계사 및 커미션 분포(외국사 FP조직, FY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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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경력연수별 설계사 및 커미션 분포(국내사 FP조직, FY2002)

<그림 Ⅲ-7> 경력연수별 설계사 및 커미션 분포(국내사 일반조직, FY2002)

한편, 1인당 설계사의 종신보험 커미션 수준을 살펴보면, 종신보험 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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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거수한 설계사의 1인당 커미션은 판매조직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1인당 평균 36,099천원의 커미션을 수령한 반면, 국

내사 FP조직은 26,470천원에 불과하여 같은 조직형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커미션 차이는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조직의 경우 14,754천원으

로 나타나 국내사 FP조직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력연수별 커미션 수준은 외국사 FP의 경우 1년 미만이 18,688천원, 1년

이상∼2년 미만 44,896천원, 2년 이상∼3년 미만 48,017천원, 3년 이상∼4년

미만 57,851천원, 4년 이상 54,615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사 FP의 경우에

는 1년 미만이 14,609천원, 1년 이상∼2년 미만 45,508천원, 2년 이상∼3년 미

만 34,756천원, 3년 이상∼4년 미만 35,841천원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사 일반

조직의 경우 1년 미만이 10,652천원, 1년 이상∼2년 미만 14,366천원, 2년 이

상∼3년 미만 18,815천원, 3년 이상∼4년 미만 24,600천원, 4년 이상 15,146천

원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모집조직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국사 FP조직의 설

계사는 경력 4년까지 경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인당 커미션이 증가하는 추

세를 지속하여 3년 이상∼4년 미만 구간에서 최고를 기록한 후, 4년 이후에

는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설계사의 커미션이 1년 미만보다 2배 이상 급등하고 있으며, 3∼4년

미만 경력의 설계사는 1년 미만 설계사보다 3.1배 높은 커미션을 수령하고

있어 FP조직은 경력기간별로 커미션 격차가 높아 경력연수의 증가에 따른 생

산성 향상이 일반조직에 비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일반조직의 경우 경력 4년까지는 커미션이 완만한 추세로 상승하다

가 4년 이상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력연수별 커미

션 구조가 외국사 FP조직과는 상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일반조직에 속

한 여성설계사의 경우 경력연수가 4년 이상일 경우 영업활동이 급속하게 위

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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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 설계사 경력연수별 1인당 커미션(종신보험)
(단위: %, 백만원)

FP (3개 외국사) FP (3개 국내사) 일반(4개 국내사)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1년 미만 15.3 16.0 18.7 - 16.5 14.6 - 7.8 10.7

1∼2년 미만 33.9 39.8 44.9 - 52.4 45.5 - 11.6 14.4

2∼3년 미만 38.3 48.1 48.0 - 53.2 34.8 - 16.2 18.8

3∼4년 미만 28.3 52.0 57.9 - 48.5 35.8 - 18.1 24.6

4년 이상 27.6 39.3 54.6 - - - - 12.7 15.1

전체 평균 23.9 29.2 36.1 - 25.3 25.1 - 11.4 14.8

1년 미만 100 100 100 - 100 100 - 100 100

1∼2년 미만 222 248 240 - 318 312 - 150 135

2∼3년 미만 251 300 257 - 323 238 - 209 177

3∼4년 미만 186 324 310 - 294 245 - 233 231

4년 이상 181 245 292 - - - - 163 142

<그림 Ⅲ-8> 경력연수별 설계사 커미션(종신보험, FY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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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영업소장

영업소장에 대한 보수 형태는 FP조직과 일반조직간 큰 차이가 존재한다.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1개사는 고정급과 실적급을 혼합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개사는 실적급만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내사 FP조

직은 고정급과 실적급을 혼합하여 지급하는 회사가 6개사 중 5개사로 대부분

이며 실적급만 지급하는 회사는 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사 일

반조직 역시 응답한 5개사 모두 고정급과 실적급을 병행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회사는 영업소장의 신분이 이원화되어 있어 실적급

만 지급하는 대상이 되는 영업소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적 비례급의 지급기준은 해당 영업소 영업실적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

며, 일반조직의 경우 신인설계사 유치 실적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3> 영업소장 보수형태

(단위: 개사)

FP (4개 외국사) FP (6개 국내사) 일반(5개 국내사)

고정급만 지급 0 0 0

고정급+실적비례급 1 5 5

실적비례급만 지급 3 1 1
주: 복수응답 가능, 1개 국내사의 일반조직은 고정급+실적비례급을 지급하는 영업

소장과 실적비례급만 지급하는 영업소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영업소장에 대한 보수 형태 역시 외국사 FP조직과 국내사 FP조직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고정급 비중이 14.9%, 실적급 비

중은 68.2%, 지점운영비 형태로 16.8%가 지급되어 실적급의 비중이 매우 높

은 반면, 국내사 FP조직의 경우에는 고정급 32.3%, 실적급 40.0%, 지점운영비

27.7% 수준으로 조사되어 고정급과 실적급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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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장 보수의 절대 금액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지점운영비를 포함하여 2억 5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국내

사 FP조직은 6천 4백만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P조직의 경우 지점운영비에는 자체적인 교육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

한 측면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표 Ⅲ-24 > 영업소장 보수

(단위: %, 백만원)

FP (2개 외국사) FP (3개 국내사) 일반(1개 국내사)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FY2000 FY2001 FY2002

고정급 12.8 13.8 14.9 - 64.2 32.3 35.3 35.6 48.8

실적비례급 54.7 61.5 68.2 - 13.6 40.0 0.0 0.0 0.0

지점운영비 32.5 24.6 16.8 - 22.3 27.7 64.7 64.4 51.2

전체 100.0 100.0 10.0 -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보수 247.7 285.3 252.6 - 52.2 63.9 118.1 127.8 108.1

4 . 영업성과

가 . 보유계약

설계사 1인당 종신보험 계약 건 수는 외국사 FP조직이 FY2000 106.7건,

FY2001 113.8건, FY2002 125.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

내사 FP조직은 FY2001 62.2건에서 FY2002에는 55.1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일반조직은 FY2002에는 설계사 1인당 22.9건의 종신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그림 Ⅲ-9> 참조).

설계사 1인당 종신보험의 신계약 건 수는 외국사 FP조직이 FY2000 54.8

건, FY2001 55.9건, FY2002 48.0건으로 조사되어 FY2002 들어 소폭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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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국내사 FP조직은 FY2001 44.0건에서 FY2002에는 25.5건으로 크게 감소

하였다. 일반조직의 설계사는 FY2002에 1인당 19.8건의 종신보험 신계약을 체

결하였다(<그림 Ⅲ-10> 참조).

<그림 Ⅲ-9> 설계사 1인당 보유계약 건 수(FY2002)

<그림 Ⅲ-10> 설계사 1인당 신계약 건 수(FY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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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1인당 거수한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 현황은 외국사 FP조직이

FY2000 1억 2백만원, FY2001 1억 3천만원, FY2002 1억 6천만원으로 증가하였

으며, 국내사 FP조직은 FY2001 1억 4백만원에서 FY2002에는 1억 2천만원으

로 소폭 증가하였다. 일반조직의 설계사 1인당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5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5> 설계사 생산성 관련 지표

(단위: 건, 백만원)

FP (4개 외국사) FP (4개 국내사) 일반(3개
국내사)

FY2000 FY2001 FY2002 FY2001 FY2002 FY2002

1인당 계약 건 수 106.7 113.8 125.6 62.2 55.1 22.9

1인당 신계약 건 수 54.8 55.9 48.0 44.0 25.5 19.8

1인당 수입보험료 102.1 129.5 159.2 103.5 119.3 50.5

나 . 정착률

일반적으로 모집조직의 효율성에 관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13월차 설계

사 정착률은 전문조직과 일반조직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사의 FP조

직의 경우 FY2000 67.1%, FY2001 75.2%, FY2002 74.4 %로 꾸준히 개선되었으

며, 국내사 FP조직은 FY2001 58.2%, FY2002에는 55.3% 수준인 반면, 일반조

직의 경우 FY2002 24.9%로 나타나 외국사 FP조직의 33.5% 수준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1> 참조).

25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FY2000 60.6%, FY2001

68.6%, FY2002 71.7%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사 FP조직 및 일반조직은 각각

1개사만이 응답하였는데 FY2002의 경우 각각 24.0%, 17.0% 수준으로 응답하

여, 외국사 FP조직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으며, FP조직과 일반조직간 큰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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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13월차 설계사 정착률

주: 외국사 FP 4개사 평균, 국내사 LP 5개사 평균, 국내사 일반
4개사 평균

<그림 Ⅲ-12> 25월차 설계사 정착률

주: 외국사 FP 3개사 평균, 국내사 LP 및 일반 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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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외국사 FP조직의 경우에만 응답하였으며 국내사

의 경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외국사 FP조직의 실적은 FY2000 42.1%,

FY2001 49.0%, FY2002 58.6%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조직의

경우 17.0% 미만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사 FP조직에 비해 현

저히 낮은 수준이다.

<표 Ⅲ-26> 설계사 정착률

(단위: %)

FP (3개 외국사) FP (4개 국내사)
일반

(4개 국내사)
FY2000 FY2001 FY2002 FY2001 FY2002 FY2002

13월차 67.1 75.2 74.4 58.2 55.3* 24.9
25월차 60.6 68.6 71.7 - 24.0** 17.0**
37월차 42.1 49.0 58.6 - - -

주: * 5개사 평균, ** 1개사

다 . 계약 유지율

계약 유지율 역시 영업조직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3월차 계약 유지율

은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FY2000 86.3%, FY2001 90.8%, FY2002 87.9%로 조

사되었으며, 국내사 FP조직은 FY2001 84.4 %, FY2002에는 84.1% 수준이다. 일

반조직의 경우 FY2001 81.8%에서 FY2002에는 76.7%로 소폭 감소되었으며 외

국사 FP조직 보다 11.2%p 정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Ⅲ-13> 참조).

25월차 계약 유지율은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FY2000 69.1%, FY2001

82.1%, FY2002 82.4 %로 조사되었으며, 국내사 FP조직은 FY2001 69.8%,

FY2002에는 74.7% 수준이다. 일반조직은 FY2001 55.6%에서 FY2002에는

60.9%로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외국사 FP조직 보다 11.5%p 정도 낮은 수준이

며, 상대적으로 기간 경과에 따른 유지율 감소가 현격히 나타났다(<그림 Ⅲ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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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 13월차 계약유지율

<그림 Ⅲ-14> 25월차 계약유지율

한편, 외국사 FP조직의 37월차 계약 유지율은 FY2001 68.7%, FY2002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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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7> 보험계약 유지율

(단위: %)

FP (3개 외국사) FP (4개 국내사) 일반(4개 국내사)
FY2000 FY2001 FY2002 FY2001 FY2002 FY2001 FY2002

13월차 86.3 90.8 87.9 84.4 84.1 81.8 76.7*

25월차 69.1 82.1 82.4 69.8** 74.7 55.6* 60.9

37월차 - 68.7 74.7 - - - -

주: * 3개사 평균, ** 2개사 평균

5 . 시사점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상품구조(product mix)가 설계사의 커미션, 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종신보험이란 동일한 상품을 판

매하는 상이한 모집조직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FP조직과

일반조직간에는 종신보험 판매로 인한 1인당 커미션, 신계약 건 수, 정착률,

계약유지율 등 생산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사의 경우에도 FP조직과 일반조직간에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상

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들 조

직간에 인적자원의 차이, 관련 인프라8), 접근 가능한 시장, 관리·감독, 조직

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과 같은 면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판단된

다. 즉, 양 조직간에는 투입(inpu t)과 관리공정(p rocess)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

(ou tpu t)가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8) 노트북, 재무설계 프로그램의 활용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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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인적 자원의 차이

양 조직간 차이는 우선적으로 상이한 인적 자원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판

단된다. 우선적으로 교육 수준, 직장경험 측면에서 남성 FP조직과 여성 일반

조직간에는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 여성설계사는 89.5%가 고졸 학력이며

대부분이 전 직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가 취약하고,

대학동문 및 직장동료를 기반으로 형성된 인간관계를 활용하지 못하는 약점

이 있으며, 이러한 약점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게 접근하는데 애로사항으

로 작용한다. 반면, 남성 FP조직은 92.5%(국내사 FP조직은 98.1%)가 대졸 이

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며, 3년 이상의 전 직장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차이로 인해 남성 FP조직의 목표시장과 여성 일반조

직의 목표시장 자체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여성설계사의 경우 목표시

장이 주로 여성, 중하위소득계층(mid dle-low er m arket)인 반면, 남성조직의

경우 사회적으로 성공한 고소득 전문인(upp er-incom e m arket)을 목표 고객으

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험가입금액, 수입보험료 등 판매량 및 계

약유지, 보험사고발생 등 보험계약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여성설계사의 경우 가사, 육아에 대한 부담, 체력 조건의 상이함 등

으로 인해 고객서비스에 할애하는 시간, 신규 고객확보를 위한 투자시간 등

여성설계사의 활동(activity) 시간이 남성설계사에 비해 짧고, 이러한 요인 역

시 실적의 차이로 연결된다.

나 . 조직관리 측면

일반조직과 FP조직은 서로 다른 인적 자원을 채용하여 이들을 교육, 훈련,

관리하는 데에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대체적으로 FP조직의 시스템이 일반조

직에 비해 정교하고 엄격하며, 소요되는 비용 역시 높다. 예를 들면, FP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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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일반조직에 비해 실적급의 비중이 높아(96.7% 대 75.6%) 성과평가가

더 엄격한 편이다. 또한, 초기보장수당 지급 금액 역시 일반조직보다 1.3배(최

고 금액)∼3.6배(최저 금액)나 높으며 지급기간도 5개월 정도 길게 지급하고

있다. 초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FP조직이 일반조직보다 더 높다. 따라

서 양 조직간 성과차이는 상당부분 저비용-저생산(효율), 고비용-고생산(효율)

관계로 귀착된다고 보여진다.

다만, 외국사 FP조직의 경우 일반조직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사 FP조직의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

서는 외국사 FP조직과 마찬가지로 고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만, 신계약 건 수,

정착률 등 성과 측면에서는 일반조직과 외국사 FP조직의 중간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는 초기 정착 단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착률과

같은 지표가 불량하기 때문에 우수 인재의 채용 및 선발에 더 주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속설계사 조직을 구축하여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순이익

을 시현하는 데는 통상 6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9). 따라서 전

속 FP조직을 구축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고비용 조직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장기적 관점

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용과 수익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FP조직이 일반조직에 일

방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일반조직의 질적 개편

역시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9) LIMRA INTERNATIONAL, Investing in New A gents: A Cost Blueprin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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